
무너진 그의 삶의 순간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으며 잘생긴 외모를 가진 순수한 젊은이는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광대 짓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고 싶은 꿈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어른들의 반대와 주변인의 유혹들로 인생은 점점 꼬아져갔다. 삶의 방향도 목표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도 알 수 없이 고칠 수도 없이 무너졌다.


	사람들 앞에서 광대짓을 하는것이 과연 그의 두려움이 없어질까?
그는 사람들의 화난 모습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낙천적으로 행동하면 자기를 향해 웃어주니 요조는 사람들 앞에서 낙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거라 생각한가. 그 공포증을 이겨내기위한 행동으로 낙천적으로 행동하기엔 남들의 시선과 거짓으로 이뤄진 학교 생활이라 생각이 든다.

	그는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도 화방은 꾸준히 다녔다. 그는 화가가 꿈이였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예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하였고 그림과는 멀어져갔었다. 아버지가 집에 안들어오는 날이면 요조는 화방에 가 그림을 그리곤 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꿈을 위해 아버지의 반대에도 그림을 그릴려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실격이라는 단어와 멀어보이는 학생같다.

	그는 정말 실격일까?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그림을 그리며 꿈을 위해 노력도 하고 친구집에서 만남 잡지사를 통해 다시 그림을 그릴 기회도 생겼었다. 하지만 요조는 주변인들의 유혹에 매번 넘어갔다. 그가 한번이라도 거절했다면 그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